
개개의 특성이 빛나는 실 (12)  

무카이지마, 방적 슬럽으로 큰 얼룩 만들어 

 “무카이지마(向島)” 방적은, 20여년 전에 주력 상품으로 “춘광(春光) 슬럽”

을 개발하여 형상 변화사(形狀變化絲)를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다. 이 슬럽사

는 횡편 스웨터용으로 개발되어 현재는 연간 1,900곤(梱)을 생산하고 있다. 

“무카이지마” 방적은 “세도나이카이(瀨戶內海)”에 있는 “무카이지마(向島)”

에 자리 잡고 있으며, 링 정방기 2만 1천추로 연간 350t의 실을 생산하고 있

다. 현재 임방(賃紡) 40%에, 자체 생산 60%의 비율로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

로는 좀더 자체 생산을 비중을 올리기를 원하고 있다. 이 공장은 순면사 만

을 생산하고 있으며, 방적 번수는 3.5수, 5수, 10수, 16수, 21수, 30수 등 대부분

이 굵은 실이며, 이 실들의 용도는 데님, 횡편, 스웨터, 양말, 산업용 자재 등

이다. 

수년 전에 유행하던 루스 삭스(loose socks)가 붐이었을 때에는, 한때 주문

이 너무 많아 생산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판매량이 많았었다. 최근에도 

그 동안 별로 수요가 없던 5수, 10수가 데님 소재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. 

실의 얼룩이 심하여 보통은 위사로 사용되고 있는데, 슬럽이 너무 큰 편이

므로 에어젯(air jet) 직기로 짤 수가 없을 정도이다. 슬럽이 너무 무거워서 제

직 중에 실이 날아다니지 않고 늘어지며, 자주 실이 끊어지므로 래피어

(rapier) 직기로 짜는 것이 유리하다. 

이 외에도 “무카이지마” 방적은 롱 슬럽(long slub)사 “사이크론”이나 슬럽 



넵(slub-nep)사 “플라즈마” 등과 같은 새로운 상품도 많이 개발하고 있다. ♣ 


